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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동시에 재수, 삼수, 편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대학을 이탈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재학생 이탈을 방지하려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맞춤형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학몰입과 같은 정성적인 유인기제가 동시에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의 
지역 간 차이를 살피고, 대학몰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형성기제들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문제제기

대학몰입 수준은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나, 수도권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2학년 이후로 대학몰입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또한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수 이외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대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도권에서는 이들 요인이 대학몰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에게선 이들 
요인이 대학몰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

■ 분석결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교수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같은 전통적인 기제를 뛰어넘어 
대학몰입이 취약한 집단에 집중하여 대학몰입 수준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초점화된 기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1~2학년 시점에 가장 큰 상승 효과와 하락 방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학몰입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정책적 지원은 1~2학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정책제언

요 약

1)  이하 내용은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Ⅹ)」(조옥경 외, 2022)의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고등교육 성과 제고 #대학교수학습 #NA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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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동시에 재학생마저 재수, 삼수, 편입 등의 방법들을 통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학은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유지하고 학생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요구받고 있음.

■ 이중고는 지방대학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2022년 기준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산업대학 포함)

의 중도탈락률 평균은 4.95%이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 평균은 6.70%로 1.75% 더 높았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의 중도탈락율은 6.97%이지만 비수도권의 중도탈락률은 9.53%로 비수도권이 2.56%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들은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맞춤형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음. 주지할 점은 대학들의 지원

노력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게 작동되기 위해선 학생들 스스로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계속 남아 있게 만들 수 있는

정성적인 유인기제가 함께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이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정성적인 유인기제인 ‘대학몰입’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을 분석하였음.

특히 대학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대학과 지역 간 이동 가능성이 커지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대학몰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학생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학몰입에 있어서의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차이에 초점을

두었음.

2. 분석 자료: 「대학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이하 NASEL)2)」

■ 대학몰입의 지역 간 차이를 밝히고 대학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NASEL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표 1>에 연도별 분석대상자의 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전체 분석 대상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대학의 경우 5만여 명, 전문대학의 경우 7천여 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음.

2)  대학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이하 NASEL)는 대학생의 교수 학습 일련의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도구이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대학생 중 약 5만여 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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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소재지 및 학년에 따른 대학몰입의 변화

■ 대학몰입의 측정 문항(8개)별 평균적인 수준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19년 이후의 각 문항의 평균 변화를 [그림 1]과 [그림 2]

에 제시하였음.

■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감으로 구성된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경우 대체로 그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탈감을 나타내는 ‘요인2’와 관련된 문항들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긍정적인 응답(역코딩 문항)이 증가

했으나 2020년 이후 조사에서는 그 수준이 감소하거나 근소하게 증가하는 수준을 보임.

■ 한편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음. 대학몰입 ‘요인1’과 관련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몰입 ‘요인2’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음.

■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은 NASEL 조사에 포함된 8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음(<표 2> 참고). 8개의 대학몰입 문항은 요인

분석결과 크게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이하 분석에서는 대학몰입 ‘요인1’과 ‘요인2’를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3)

3)  ‘요인1’과 ‘요인2’를 특정한 요인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요인1’은 대학에 대한 소속(만족)에 대한 인식으로, ‘요인2’는 대학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지역별 분석 대상

<표 2>  대학몰입 요인에 대한 측정 문항 및 2022년 기준 기술통계

조사연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계 62,830 125,300 188,130 16,509 16,069 32,578

2019 11,883 29,342 41,225 6,824 3,970 10,794

2020 16,819 32,459 49,278 2,760 3,343 6,103

2021 18,405 33,798 52,203 4,296 3,499 7,795

2022 15,723 29,701 45,424 2,629 5,257 7,886

구분 측정문항(4점척도, 4=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요인1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110 0.706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3.018 0.803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139 0.679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2.935 0.817

이 대학은 내가 기대한 바를 충족시킨다. 2.756 0.742

현재의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2.960 0.722

요인2
동료(학과, 학부 또는 계열) 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역코딩) 3.232 0.88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역코딩) 3.313 0.825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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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몰입 측정 문항별·연도별 변화(일반대학)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학은 내가 기대한 바를 충족시킨다. 현재의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동료(학과, 학부 또는 계열) 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4=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전혀 그렇지 않다)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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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학은 내가 기대한 바를 충족시킨다. 현재의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동료(학과, 학부 또는 계열) 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4=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전혀 그렇지 않다)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림 2] 대학몰입 측정 문항별·연도별 변화(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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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몰입의 변화가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학년도(가변수)와 대학

소재지(가변수)의 교호항(interaction-term)을 추가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대학몰입 ‘요인1’과

대학몰입 ‘요인2’ 수준의 학년별 추정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그림 3]을 기준으로 학년별, 대학 소재지별 대학몰입의 차이와 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요인1’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몰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요인2’의 경우

일반대학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났지만 전문대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몰입 수준은 학년에 따라 ‘요인1’과 ‘요인2’에서 매우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그림 3]의

일반대학-‘요인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대다수의 학생(1~4학년)에서 대학몰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은 2학년 이후 대학몰입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일반대학의 ‘요인2’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학몰입 정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년에 상관

없이 그 차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몰입의 수준은 요인과 학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 가능함.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
몰입

(요인1)

대학
몰입

(요인2)

[그림 3] 학년 및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몰입의 차이(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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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몰입 수준의 변화

대학몰입
요인1

교수와의 
상호작용

4. 대학몰입의 형성요인에 따른 대학몰입의 지역 간 차이: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 대학몰입을 높일 수 있는 형성요인으로 알려진 교수와의 상호작용 활동, 교수 이외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활동, 학교에서 제공

하는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전공 및 교양수업 만족도가 대학몰입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폈음.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가 낮은 집단(재학 중인 학교가 입학 선호에서 순위가 낮은 집단)에서 각각의 형성요인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음.4)

■ 대학몰입 ‘요인1’에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 대학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몰입 수준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양자가 대학몰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학년에 따른 대학몰입의 감소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몰입 ‘요인2’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교수 이외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평균 이하인 집단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몰입의 감소가 눈에 띄게 작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수 이외의 상호작용은 대학몰입의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본 브리프에서는 일반대학에 대한 분석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형성요인들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전문대학 및 다른 형성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보고서를 참고
하기 바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비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비수도권

학년(일반대학)

대
학

몰
입

(요
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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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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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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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몰입 수준의 변화

대학몰입
요인1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대학몰입
요인2

교수 이외
구성원과
상호작용

[그림 4] 재학 중인 대학의 선호가 낮은 집단에서의 형성요인에 따른 학년별·소재지별 대학몰입 변화(한계효과, 일반대학)

학년(일반대학)

학년(일반대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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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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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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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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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값
)

1

1

.4

.4

.2

.2

0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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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3

3

4

4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비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비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상), 비수도권
교수와의 상호작용(평균 이하),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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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 대학몰입에 있어서 요인에 따라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수 이외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

선호가 낮은 집단에서 대학몰입을 높이거나 대학몰입의 하락을 방지하는 등 대학몰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유의미한

기제로 나타났음.

■ 다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성요인은

수도권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을 높이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은 2학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형성요인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초기 대학몰입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학생들의

대학몰입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교수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교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방어 기제를 뛰어넘어

대학몰입이 취약한 집단에 집중하여 대학몰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초점화된 기제를 발굴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형성요인의 효과나 대학몰입의 수준 변화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 시 대학몰입의 수준이나 형성요인들의 효과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음.

■ 더욱이 형성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분석결과에서도 수도권에서는 2학년 시점에서 형성요인들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학년 시점에서 형성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대학몰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몰입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1, 2학년에 집중적

으로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